
4. 요한계시록의 7년 대환란 

1. "7년 대환란" 개념의 기원

   1) "7년 대환란"이라는 개념은 요한계시록 자체에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2) 이 개념은 다니엘 9장 24–27절의 "70 이레" 예언(특히 마지막 70번째 이레  

      = 7년)에서 유래합니다.

   3) 세대주의(Dispensationalism)는 이 마지막 한 이레(7년)를 아직 미래로 남  

      겨 놓고, 이를 대환란으로 연결합니다.

   4) 즉 "7년 대환란"은 세대주의 종말론의 구성물이지, 요한계시록 본문에서 직  

      접 나온 것은 아닙니다.

2. 바울 신학의 종말론 핵심

   1) 바울은 종말을 "이미 시작되었고(Already)" 또 "아직 완성되지 않은(Not     

      Yet)" 구원사의 연장선으로 봅니다.

   2) 종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십자가와 부활)으로 시작되었고, 재림으로 완  

      성됩니다.

   3) 바울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환란"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승리와 "성도의  

      인내"입니다.

   4) 바울은 "환란"을 교회가 지금 이 세상에서 겪는 고난과 연결하지, 특정 미  

      래 7년의 시간표로 나누지 않습니다.

      예시:

 (1) 로마서 8:18–25 : 현재의 고난과 장차 나타날 영광

 (2) 데살로니가전서 4–5장 : 주의 재림과 깨어있음 권면

 (3) 고린도전서 15장 : 부활과 종말의 승리

      바울은 "전삼년반-후삼년반" 식으로 세부 구간을 나누지 않습니다.

3. 세대주의 종말론과의 비교

바울 신학은 세대주의적 "7년 대환란" 시나리오를 전혀 가르치지 않습니다.

4. 요한계시록 안의 "42개월, 1260일"은 무엇인가?

   1) 요한계시록에는 다음과 같은 기간이 등장합니다:

구분 바울 신학 세대주의 종말론
종말의 시간 구조 단순: 초림 → 현재 고난 → 재림과 부활 복잡: 휴거→7년 대환란(전삼년반/후삼년반)→지상 재림→천년왕국
환란의 이해 전 시대에 걸쳐 성도들이 겪는 고난(롬 8:17) 미래에 특정한 7년간 이스라엘 중심으로 일어날 대재앙
교회의 위치 환란 가운데 인내, 재림 소망 환란 전 휴거로 구출된다고 주장
핵심 초점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이루어진 새창조완성 이스라엘 회복과 문자적 성전 재건에 집중



 (1) 42개월 (요한계시록 11:2, 13:5)

 (2) 1260일 (요한계시록 11:3, 12:6)

 (3) 3년 반(한 때, 두 때, 반 때; 요한계시록 12:14)

   2) 해석 방법:

 (1) 이것은 문자적 시간(3.5년)을 의미하기보다는, 교회의 고난과 세상의   

     핍박이 제한된 시간 동안 허락된다는 상징적 표현입니다.

 (2) 7(완전수)의 절반인 3.5는 "불완전하고 제한된 고난"을 상징합니다.

 (3) 즉, 끝없는 환란이 아니라, 하나님이 제한하고 통제하는 고난을 뜻하는  

     신학적 상징입니다.

5. 결론

   1) 바울 신학에 따르면, "7년 대환란, 전삼년반/후삼년반" 체계는 성경적 필수  

      교리가 아닙니다.

   2) 그것은 19세기 세대주의 종말론이 만들어낸 해석 구조이며, 바울이나 초대  

      교회 신앙의 본래적 종말론과 다릅니다.

   3) 바울은 환란 자체보다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교회, 소망 안에서 인내하  

      는 성도를 강조합니다.

   4) 요한계시록의 3년 반(42개월, 1260일)도 문자적 7년 시간표라기보다 제한  

      된 고난의 시대를 상징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바울 신학과 더 일치합니다.

요약

   1) "7년 대환란(전삼년반/후삼년반)은 성경적 필수 해석이 아니며, 바울 신학  

      적 관점에서는 세대주의의 과도한 시간표 해석이다."

필요하면

   1) "바울 신학 vs 세대주의 종말론" 비교 정리 도표

   2) 바울 신학에 따른 요한계시록 해석 강의안

   3) 전삼년반-후삼년반 해석 구조 vs 바른 성경적 구조 그림 도표도 



   4) According to Pauline Theology, Is the "Seven-Year 

Tribulation“

  (First Half, Second Half) 

1. Origin of the "Seven-Year Tribulation" Concept

   1) The idea of a "seven-year tribulation" does not appear directly in the  

      Book of Revelationitself.

   2) It originates from the interpretation of Daniel 9:24–27("Seventy Weeks"  

      prophecy), particularly the final "one week" (seven years).

   3) Dispensationalism teaches that this final week is yet future and identifies  

      it as the period of great tribulation.

   4) Thus, the "Seven-Year Tribulation" is a construct of Dispensationalist   

      eschatology, not a direct teaching from Revelation.

2. Core of Paul's Eschatology

   1) Paul understands the end times as "already begun" through Christ's    

      first coming (cross and resurrection) and "not yet completed" until His  

      return.

   2) The focus is not on a detailed timetable of tribulation but on Christ's  

      victoryand the endurance of the saints.

   3) Paul does not divide the future into a detailed schedule of "first 3½    

      years" and "second 3½ years.“

      Examples:

 (1) Romans 8:18–25 – Present suffering vs. future glory

 (2) 1 Thessalonians 4–5 – The return of the Lord and the call to stay  

     awake

 (3) 1 Corinthians 15 – Resurrection and the final victory

          Paul neverteaches the concept of a seven-year tribulation divided  

          into two halves.

3. Comparison: Pauline Theology vs. Dispensationalism

Category Pauline Theology
Time structure of the end Simple: First Coming→Present Suffering→Second Coming and Resurrection
Understanding of Tribulation Tribulation occurs throughout this present age for all believers(Rom. 8:17;) 



Pauline theology does not support the "seven-year tribulation" scheme of 

Dispensationalism.

4. What About the "42 Months, 1260 Days" in Revelation?

   1) The Book of Revelation mentions:

 (1) 42 months (Revelation 11:2, 13:5)

 (2) 1260 days (Revelation 11:3, 12:6)

 (3) "Time, times, and half a time" (Revelation 12:14)

   2) How to Interpret:

 (1) These are not necessarily literal time periods.

 (2) Rather, they symbolize a limited period of persecution and hardship     

     that God allows but strictly controls.

 (3) The number 3½ (half of the complete number 7) symbolizes        

     incomplete and limited distressrather than literal years.

      Thus, these numbers point to God’s controlled tribulation period, not  

      a rigid, chronological schedule.

5. Conclusion

   1) According to Paul, the concept of a "seven-year tribulation" with a    

      first half and a second half is not a biblical necessity.

   2) It is a framework created by 19th-century Dispensationalism, not the   

      original apostolic eschatology.

   3) Paul emphasizes victory in Christ and endurance of the saintsover     

      detailed end-time timetables.

   4) The "42 months" and "1260 days" in Revelation symbolize a divinely   

      limited time of suffering, consistent with Pauline theology.

Summar

   1) "The 'Seven-Year Tribulation' (divided into first and second halves) is  

      not a required biblical interpretation. 

   2) From Pauline theology, it is a dispensationalist invention rather than    

      sound doctrine."

Church's position Church endures tribulation, awaiting Christ’s return
Main emphasis Christ’s completed victory and the hope of resurrection



If you would also like:

   1) A comparison chart of Pauline Theology vs. Dispensational Eschatology

   2) A lecture outline on Revelation interpreted through Pauline Theology

   3) A diagram contrasting the "Seven-Year Tribulation" scheme with the    

      true biblical eschatology

   4) I can prepare those for you too!

      Would you like me to proceed? 

      (Just answer "Yes" or "No"! )


